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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업자 매점매석 “횡포”
재경부, 수입기업 3곳 검찰 고발 … 7월1일 이후 판매 부당이득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한 수입기업 3곳이 검찰에 고발됐다.

재정경제부는 매년 7월1일 석유 가격이 오르는 점을 이용해 2003년 5-6월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보

관하다 7월 이후에 판매한 석유 수입기업 3곳을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위반 기업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으로 관련기업이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석유제품은 에너지 세제 개편 계획에 의해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경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부생연료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율)이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석유류를 수입한 뒤 7월1일 이후 판매해 세

율인상 폭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는 관세청의 유류 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5개 석유 수입기업이 고시를 위반했으나 부당이득금액 

등을 감안해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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